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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박사 학위 받은
심리 치료견

완벽한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실현한 식당

‘수박 복면’ 쓰고 편의점 습격한 도둑들 

‘수박 복면’을 쓰고 편의점을 습격한 일당의 모습

을 담은 CCTV 화면이 공개됐다.

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9시 35분경 

버지니아주 루이자의 한 편의점에 수박의 속을 파내 

눈 부분을 뚫은‘수박 복면’을 쓴 일당 2명이 유유히 

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. 이후 편의점 측의 신고

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, 최근 용의자 두 명 

중 한 명이 체포됐다.

루이자경찰청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범죄 당시 

20세였던 저스틴 로저로, 경찰은 절도 및 공공장소에

서 허가 없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혐

의 등으로 기소했다. 또 음주가 가능한 최소 연령이 만 

21세인 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.

해당 편의점을 자주 방문한다는 한 고객은“수박 복

면이 혁신적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된다. 수박을 머리에 

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대형 튜브를 이용해 사회

적 거리두기를 준비중인 한 식당이 화제가 되고 있다.

매릴랜드주 오션시티에 있는 한 해산물 식당은 조만

간 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종전처럼 식당 내에 손님

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 

장치를 개발했다.

이 식당은 대형 튜브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가능하

게 만든 테이블에 손님이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

했다. 튜브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

기를 할 수 있다.

쓰기 위해 속 알맹이를 모두 비워야 했을 텐데, 이는 

미친 짓”이라며“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. 너

무 멍청하다.”고 덧붙였다.

한편 수박 마스크를 쓴 좀도둑 두 명이 편의점에서 

어떤 물건을 훔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. 경찰은 체

포된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또다른 

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.

이 식당은 특히 바닷가 근처의 식당으로, 손님

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, 야외 테이블

을 손님들이 선호하기에 이 아이디어가 가능하

다는 평가다.

대형 튜브의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사용할 

수 없고, 튜브당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

단점이다. 

식당 업주인 숀 할몬은“직원들과 함께 여러차

례 예행 연습을 하면서 주정부가 예전처럼 식당 

내에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날을 대비하

고 있다.”고 말했다.

대형 튜브테이블을 제작한 회사 측은“우리는 이벤

트 회사다.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벤트 행사

가 예전 같지 않다.”며“하지만 사람들에게 코로나 사

태에도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회

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이동식 대형 튜브테이블을 

제작하게 됐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튜브테이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‘참신한 

아이디어다’,‘식당이 정상영업을 하면 가봐야겠다’

며 튜브테이블에 호기심을 보였다.

세상에 이런 일이

학생들의 심

리적 안정을 

도왔던 치료견

이‘명예박사’

학위를 받아 

화제이다.

18일 CNN은 

버지니아 공대 

수의대에서 생

활하고 있는 

치료견 무스(8)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졸업식

에서 수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.

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무스는 2014년부터 이 

대학 쿡 카운셀링센터에서 치료견(therapy dog)으

로 활동해 왔다. 치료견은 훈련을 거쳐 양로원이나 

장애인 복지시설, 병원 등에 투입돼 환자들에게 심

리적인 안정감을 줘 치료를 돕는 개를 말한다. 

학교 측에 따르면 무스는 교내 동아리 행사, 오리

엔테이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

본업인 학생들의 불안, 트라우마 치료 등을 돕는 

일을 담당해 왔다. 

쿡 카운셀링센터의 카운셀러이자 견주인 트렌

트 데이비스 박사는“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

른 형태의 정신적인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동

물 보조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.”면서“무스

는 지난 6년 동안 7,500번 이상의 카운셀링과 수

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줬다.”고 

평가했다.

특히 학교 측은 총 4마리의 치료견을 학생들 상

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무스는 학생들에게 가

장 많은 사랑을 받아 지난해에는 버지니아 수의대 

동물영웅상까지 받았다.

데이비스“정신적인 불안을 느끼는 많은 학생과 

직원들에게 무스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.”

면서“안타깝게도 무스는 지난 2월 전립선암 진단

을 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고있지만 여전히 평소 행

복했던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. 명예박사 학위로 딱

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많은 간식과 해변에서

의 수영을 학수고대하고 있다.”며 웃었다.


